


의용소방대는 지역 내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활동과 예방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의거 구성되었지만, 딱딱한 법령에 의해 활동하기보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봉사를 

마다하지 않는 ‘지역의 안전 파수꾼’이라 불린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민희 연합회장은 2003년 용인소방서 이동 

의용소방대원으로 임용되어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이웃과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20여 년 동안 헌신과 봉사로 열정을 

바쳤으며,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 연탄 배달, 

목욕 봉사,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용소방대의 이름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해왔다.

2021년 4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으로 취임하여 경기도 내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 동네 소화전 지킴이’ 활동을 하며 

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세워 조직 활성화의 혁혁한 공적을 인정

받아 대통령 훈격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특히,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을 위한 안전지원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 양지 대형물류창고 

화재진압 활동, 지역 행사장에서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CPR) 

교육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등 

공신으로 용인소방과 함께 걸어왔다.

이민희 연합회장은 “지역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용인소방과 함께여서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대통령 표창을 받은 만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한 발 더 뛰고, 소방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